
터키, 이란산 천연가스 수입 지속
미국 추가제재에도 의존도 높아 불가피 … 이란산 수출 90% 차지

미국 상원이 이란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추가 제재안을 가결했지만 터키 정부는 이란산 천연가스 수입

을 지속하겠다고 12월3일(현지시간) 발표했다.

유럽 언론에 따르면,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총리는 터키를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

과의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안은 터키와 이란 사이의 금-천연가스 무역

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.

에르도안안 총리는 “천연가스는 터키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제재 방침

에 따를 수 없음을 거듭 밝혀왔다”고 말했다.

현재 터키는 수입에너지 의존도가 높고 에너지 수입국을 다양화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란산 가스 수

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.

에르도안 총리는 터키는 앞으로도 이란과의 거래를 지속할 것임을 관련 국가들에게 전달했다고 덧붙였다.

미국 상원은 이란과의 에너지, 항만, 해상 운송, 조선, 금속 등 부문의 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추가

제재안을 11월30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.

사실상 터키에서 이란으로 금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.

이에 대해 알리 바바칸 터키 부총리는 “터키는 이란에서 가스를 수입하면서 터키 리라화로 지불하는데 달러

화로 교환할 수 없어 이란은 대금만큼의 금괴를 터키에서 수입하는 것”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.

한편, 10년 안에 유럽의 전력 소비량 순위 3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터키는 전력 대부분을 천연가스로

생산하고 있다.

현재 이란의 전체 천연가스 수출에서 터키비중은 90%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

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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